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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 대외협력비서관실 별도 공지 이후 보도 배포 : 2023년 6월 7일(수)

윤석열 대통령, 영농철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 격려

- 직접 모판 나르고, 이앙기 운행, 현장 목소리 청취 -

-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국내 최초 자율주행 이앙기 시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7, 수)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에 있는『꿈에영농조합법인』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모내기에 참여

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하여 모내기 작업을 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 농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치밀하지 않아 가루로 가공 용이한 품종(바로미)으로 수입 밀 

대체, 쌀 공급 과잉 완화 등 식량안보 강화 효과 기대

이어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시연한 자율

주행 이앙기는 지난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됐으며,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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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사에서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

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작년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 쌀 생산 현장 방문이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정진석 국회의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참석했습니다.

<끝>


